
제3께 茴l:험 빪빼"떼

기지촌 여성과 통일
-강사: 김명분 (동두쳔 두레방 간사)

o빈 세
◎1 다 서 :

느 매

렀밴 5텔 5o뱉 이톱 10AI

인꼭\빠표 匡ll"

세1기 \예생디빠힘의외



반 갑 습 니 다 .

우리는 지난 4월 29일, 30일에 창립총회를 자랑스럽게 치뤄냈습니다.

전여대협 건준위 6년의 역사를 받아 안으며 창립을 선언한 지금, 한총련

출범식장에서 건준위가 아니라 공식적인 전여대협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분단 50년, 미군주둔 50년 입니다.

진정한 자주 . 통일조국 없이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랑 하나도 다를것 없는 이 땅 한반도의 딸이며 우리의 언니며

누이 입니다.

제 2 의 정신대라 불리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 제국주의 군화발에 제일

큰 상처를 입는 이 땅 여성의 삶에 대해 한총련 100만 학우와 함께 고민

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칭 기 출범을 맞이하는 전여대혐은

전국 50만 여학우의 구심으로

2천만 여성의 모범으로 우뚝설 것이며

이 땅의 진정한 여성해방 인간해방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할 것을 다집합!-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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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경희대 총여학생회장 이 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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